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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과세제혜택
정부가세제개편을통해바이오디젤에대한교통세면제제도를축소하기로결정해논란이되고있다.
바이오디젤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등으로제조한식물성경유로, 정부는바이오디젤의교통세를면제해주
면수입농산물의원재료비용을면세로보전해주는결과를초래한다고보고면세를 2010년까지만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012년 말까지 2년간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폐식용유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해석된다.
이에 바이오디젤협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축소는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의
경쟁력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함은물론바이오디젤제조에사용되는농산물의경쟁력을약화시킨다고주장
하고면세기간축소결정을철회할것을요구했다.
바이오디젤제조에사용되는원료가국산이냐, 수입이냐의문제로, 정부는국산농산물은생산비용이높아바이
오디젤원료로는타당성이없다고판단하고있다.
반면, 바이오디젤협회는 세제혜택마저 축소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킴으로써 농민
보호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리겠다는 계산이 깔
려있을것이다.
문제는한국도브라질과같이바이오에너지제조용식량자원을확보할수있느냐하는점이다.
브라질정부는식량안보를위해서라도바이오에너지생산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농업 개발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산업이 발전하면 식량 안보능력이
제고될수있다는것이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사탕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미국과는 다
르다는 것으로, 중남미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곡물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한국도 중남미와같이바이오에너지생산을확대함으로써식량안보를강화할수있느냐를판단해야하는문제
로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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